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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협력 포럼: 성과와 전망 

박 세 인1) 

1. 배경 및 목적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은 '93년「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의 재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제안

되었다. 동 포럼은 양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최고 책임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공동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으로써 1) 종래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고위 Policy Dialogue활성화. 2) 공동연구분
야 및 협력방안에 대한 공동모색, 3) 양국의 Scientific Interaction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양국은 현재까지 6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2. 포럼 개최실적 및 평가('93-'98) 

'93년 1월 미국 Washington DC 근교 Virginia 주 McClean 소재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포럼부터 '98년 6월 미 
Washington DC의 국회의사당(Rayburn House Office Building)에서 열린 제6차 포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최
된 포럼은 그 규모 및 성격 면에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기('93-'95):도입기 

(양국 협력분위기 조성) 

제 1차 포럼에서부터 제3차 포럼까지는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 최고 책임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주요 과

학기술분야에 대한 토론과 관련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형식으로 기획, 추진되었다. 이 기간중의 포럼은 매년 
양국 공통 관심의 4-5개 주요 과학기술분야를 선정, 양국의 현황소개 및 협력분야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양국의 분야
별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어 전체 참석자가 200여명이 넘은 대규모 회의가 되었다. 제1차 포럼에서부터 제
3차 포럼까지 다뤄졌던 과학기술분야는 정밀 전자 및 컴퓨터, 중공업, 항공우주, 기계, 정보통신, 원자력, 생명과학, 
환경, 재료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상 3차례의 포럼을 평가해 보면, 정부, 산·학·연의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뿐 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재정 정책 등에 이르는 폭넓은 정책의제를 토론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의 심
화·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차 포럼의 경우, 조직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국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1, 2차 포럼과는 달리 Keynote 발표자와 참여자간
에 활발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통한 협력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포럼을 
통해 제시한 협력분야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포럼결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 포럼의 결과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유도·발전시키기 위해서 포럼의 운

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하였고, 이를 제4차 포럼부터 적용하였다. 

포럼 개선 방향 

○고위급 Policy Dialogue 및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큰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종합 Forum은 연례 행사에서 
2∼3년 주기의 개최 행사로 전환 

○ 종합 Forum이 열리지 않은 해의 경우, 지난 종합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분야 혹은 양국이 합의하는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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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 심층 토론하는 “Technical Meeting”성격의 소규모 포럼을 3∼4회 개최하여 구체적 협력사업을 도출 

이와 관련, 구체적 기술 분야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 선정키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분야 선정 원칙 

○양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과학기술분야 

○未來지향적인 분야(Exploration of frontier areas)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 분야(Areas that can inspire....) 

○종합 Forum에서 논의된 분야 우선 

○양국의 조직위에서 협의 선정 

2)제2기('96-'98): 전환기(분야별 포럼 개최) 

제1차∼제3차 포럼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96년 6월 개최된 제4차 포럼부터는 한 가지 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다
루게 되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분야 선정의 원칙에 따라 양국은 우선 해양 과학, 핵융합, 의과학 분야를 선정, 추진하
기로 하고, 제4차 포럼(해양과학분야), 제5차 포럼(핵융합분야) 및 제6차 포럼(과학기술정책 분야)을 개최하였다. 

당초 제6차 포럼에서 의과학 분야를 다룰 예정으로 있었으나, '98년 초 한국에는 신 정부가 들어서고 과학기술처가 
부로 승격됨과 함께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고, 미국에서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실장이 신규 임명 등 양국
의 과학기술 정책담당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교체되는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
책 분야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의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99년 초 제7차 포럼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와 같이 특정 분야를 선택, 포럼의 주제를 집중시킴으로써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
었다. 제4차 포럼의 경우 '96년 6월에 개최되었는데 마침 우리정부는 '96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할 계획으
로 있어서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였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이 포럼의 논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핵융합 분야를 다룬 제5차 포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고성능 초전도 토카막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KSTAR프로젝트와 관련, 미국에서는 과거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갖춘 토카막 물리실험(TPX) 장치를 보유한 바 있
어,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미국 정부 및 PPPL(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로 미국 과학자들의 KSTAR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공동연구 등 적극적
인 협력 약속을 얻을 수 있었다. 

3)제3기('99-):도약기 

(새로운 차원의 협력 지향) 

당초 '98년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98년 6월에 개최하게 됨에 따라 '99년 초로 개최 
시기를 연기한 의과학 포럼(제7차 포럼)을 마치게 되면 '96년부터 매년 연속적으로 한 가지 분야를 선정·시행하여 

온 분야별 포럼을 일단 종료하게 된다. 

향후 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국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제3차 포럼 종료 후 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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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던 기존의 포럼 개최 방식에 따르게 될 경우'99년 하반기에 대형 종합포럼(Multi- disciplinary Forum)을 
1회 개최하고, 이어 2000년에는 종합포럼에서 도출되는 유망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분야 및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별 포럼을 2∼3회 연속 개최하는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3. 제6차 포럼 결과 

1)개요 

한·미 양국은 '98년 6월 11일 미의회 하원의사당(Rayburn House Office Building)에서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과학정책'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미 포럼 역사상 처음으로 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이 번 포

럼에는 한·미 양국의 정부, 의회 및 산·학·연 관련 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인사로는 한국측에서 강창희 

과학기술부장관, 장영달의원, 이상희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는 Sensenbrenner 하원과학위원회 위원장, 
Ehler 하원 과학위원회 부위원장, George Brown 민주당 간사, Kerri-Ann Jone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직무대리, Bordogna 국립과학재단(NSF) 총재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였다. 

2)주요 토의내용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환경: 도전과 기회"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중심으로 구
성되었다. 아울러 미국 측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분야별 기술 현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과학 산업계의 연구개
발 현황, 생명과학 분야의 성공사례인 수퍼 옥수수의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소개 발표도 있었다. 

Sensenbrenner 미 하원 과학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과거 한·미간의 협력이 국방 안보에만 치우쳤으나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의 협력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개회사(이상희 의원 대독)에서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의회의 대표가 처음으
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토의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한·미 과학기술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이

를 계기로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대신하여 미국하원 과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한국을 방문
할 것을 초청하였다. 아울러 양국 의원간의 과학 기술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한·미 과학기술협력 의원

협의회」의 구성도 제안하였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직무대리인 Kerri-Anne Jones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5
개년 계획과 제1차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계획에 찬사를 보내고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동등하게 기술협력을 
할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측 기조연설자인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먼저 제6차 포럼은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최초로 의회
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이 의회의 적극적 지지하에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혁신체제정비 및 질적 효율성 제고, 기초연구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연구개발의 개방화·국제화 적극적 

추진, 연구성과의 기업화 및 기술확산 정책추진 등 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한·미 포럼시 합의된 과제의 지속적 추진 및 결실화, 한·미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중심체로의 육성, 과학기술협력과 경제·산업협력의 연계 등 일방향적 협력에서 실질적인 양방향적 협력 추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에 대해 역설하였다. 

【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환경 : 도전과 기회】 

"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환경 :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에 대한 토의에는 미국측에서 하원과학위원회 부위원장 Ehler 
의원, 하원 과학위원회 George Brown 의원, 국립과학재단(NSF)의 총재 직무 대행 Bordogna 박사 등이 연사로 참
여하였고, 한국측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장영달 의원, 이상희 의원 및 KAIST의 윤덕용 박사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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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하였다. 

Ehler 의원은 미국의 과학정책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최소한의 정책 또는 
'자유방임'(laissez faire)정책을 견지하여 왔고, 2차 대전 종전 직전에야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Vannevar 
Bush가 저술한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가 미국 근대의 과학정책을 담은 최초의 책이라고 하였다. 그나
마 이것도 이미 50여년이 지나 이제 미국은 새로운 과학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 Ehler 의원은 
미 하원 의장과 과학위원장의 요청으로 1) 미국의 과학기술계와 의회와의 접촉창구 역할 수행, 2) 새로운 국가 과학
정책의 수립, 3) 미국의 수학 및 과학교육 개선 방안 제시 등 3가지의 과제를 부여받았음을 설명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의 대비 : 한국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원고를 발표한 한국의 장영달 의원은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 1)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 연구개발 목표 수립, 2) 양질
의 노동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교육개선 3) 국제과학기술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해 '97년「과학기술혁신특별법」제정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
다. 또한 한국의 의회는 새로운 차원의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위하여 1) 상호 호혜의 원칙 준수, 2) 국제협력의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3) 국제협력에 있어서 민간부문 주도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
였다. 

George Brown 의원은 "국제과학협력 : 냉전 이후의 기회 요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자신은 '93년 제1차 포
럼에도 참석했음을 밝히며, 이후 한국이 이룩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대해 찬사를 보낸 후,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미-이스라엘 과학재단을 모델로 한 「한·미 과학재단」의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

다. 

한국의 이상희 의원은 "정보사회의 과학교육"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는데 효과적
인 방안의 하나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법으로서 정보화 네트워크(인터넷)를 통한 쌍방향의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이러한 과학교육 분야야말로 미국은 한국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
는 분야이므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연구 및 교육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하였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총재 직무대행인 Bordogna 박사는 "과학기술정책의 추세"라는 주제발표에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과학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본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금의 현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향유
함과 동시에 아직도 많은 사회적 불균형 및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21세기를 맞기 위해서는 과학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본주의라는 이상적인 (ideal) 과학기술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미 양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KAIST 윤덕용 박사는 "한국 대학의 과학 및 공학 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대학의 과학과 공학의 교육수준은 
그 동안의 많은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40년전 수준에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윤 
박사는 그 이유로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선진국 대학에 비교하여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학교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데에 연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로
서는 선진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을 필요로 하므로 한국의 대학들은 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 시스
템을 리스트럭쳐링 해야 하고 여기에 미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정책적 대응】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한 세션에서는 한국측에서 박원훈 KIST 원장, 김한중 한전기술연
구원장, 김호기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KIST의 박원훈 원장은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파
라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자체의 기술개발 없이 단순히 선진국 기술의 모방 및 
흡수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을 맞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하에서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방면의 개혁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1) 국가의 과학기술종합조정
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2)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
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며, 3) 국가 성장잠재력의 회복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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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4)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 해외 연구개발투자의 장려, 연구인력의 교
환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적시하고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미국의 선진 경험이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전기술연구원의 김한중 원장은 "기술현지화 및 국가간 파트너쉽"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종종 "제품 현지
화"(Product Localization)이라고도 불리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완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먼저 부품의 현지화(Component Localization)와 뒤이은 기술현지화
(Technology Localization)가 바로 그것으로, 기술현지화는 기술공여자(Transferor)와 수혜자(Transferee)간의 
성숙한 협력 단계로서 진정한 파트너쉽이 필수적이라 역설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EDO)가 북한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은 한국
과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성공적인 2단계 기술이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호기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장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계"라는 주제로 한국의 벤쳐 기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단장은 먼저 한국의 벤쳐 기업의 수는 현재 약 2000여개로서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정보통신(25%), 소프트웨어(29%), 산업기계(16%), 전자, 의료 생명과학 분야(8%)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
개하고 벤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 정부 보조금의 통합화, 2)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금배분 시스
템 개발, 3) 안정성 또는 매출액을 근거로 한 자금대출보다는 신용을 근거로 한 대출의 확대, 4) 벤쳐기업의 설립을 
위한 통합된 정보제공기관 설립, 5) 벤쳐 자본과 엔젤자본의 활성화, 6) 대학의 교수직과 벤쳐기업의 경영자와의 자
유로운 이동 및 복직 허용, 7) 벤쳐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통합된 정부지원 기구의 설립, 8) 기업보육원(Business 
Incubator)의 시급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벤쳐 기업의 본산인 미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의 분야별 기술현황소개 : 기초과학, 산업계 R&D, 생명과학】 

한국의 주요 분야별 기술현황을 미국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에게 소개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획된 세션에서는 김정욱 고등과학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연구원장 및 경북대학교 김순권 교수가 주
제발표를 하였다. 

김정욱 고등과학원장은 "한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발표에서 국가 발전의 엔진은 바로 산업원동력이고, 산업 원동력
의 근간은 바로 기초과학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에서 임무지향적
(Mission-oriented)연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진정한 기초과학은 뒷전에 
밀려 대학에게나 맡겨졌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IMF로 상징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기초과학은 단순한 물자원조
와 같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단순히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과정을 통해서 배워지고 습득되는 것이므로 
한국이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기초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삼성종합기술원의 임관 원장은 "한국의 산업계 R&D"에 관한 현황 발표에서 먼저 한국은 GNP 대비 R&D 투자율을 
2.5%에서 21세기초까지 5%로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97년 11월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한국의 현재 GNP 대비 R&D 투자비율은 2.7%로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나, 국가 총 R&D 투자액 중 정부가 차지하
는 R&D 투자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현황
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R&D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서 고급인력의 심한 불균형 분포를 지적하였는데, 즉 고급 
인력(즉,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소지자) 중 74%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민간 산업부문은 고급인력의 9%만을 흡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의 8%만 수행하
고 있음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임 원장은 한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좁혀가기 위해서는 1) 현재의 경제위기에
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지 말아야 하고, 2) 국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외에도 3) 세계의 다
른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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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의 김순권 교수는 "북한의 기아퇴치를 위한 수퍼옥수수 개발경험"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옥수수 재배기술
은 선진국에 비하여 10여년 뒤쳐져 있으나, 질병에도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수퍼옥수수의 개발은 북한을 고질적인 
기아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북한의 수퍼옥수수 재배를 바탕으로 옥수수의 남한(수입)과 북한(수
출)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이해와 남북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종합토론】 

이 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이는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에서 박원훈 KIST원장과 김한중 한국
전력연구원장, 미국 측에서는 국립공학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국제협력비서관인 Forsen 박사와 
TRW 우주전자그룹의 부사장인 Sasaki 박사가 지정 토론자(panelists)로 참여하였다. 

Forsen 박사는 미국 국립공학원은 한국과의 협력을 활성화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호 공동의 관심분야를 개발
할 것을 제안하였다. Sasaki 박사는 TRW의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소개하면서 '95년 5월에 시작된 "한국 다목적위
성 프로그램"(Korea Multipurpose Satellite Program)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2 단계로 
구성되어, 1단계는 기술이전 및 현장실습(on-the-job-training). 2단계는 1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의 실제활용 단
계로서 효과적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외국과의 기술협력시 이를 모범사례로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KIST의 박원훈 원장은 한·미 과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양국 과학자간의 개인적 Network 

형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의 산업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공학회가 미국 국립공학회와의 적합한 
협력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free market)원칙이 전
제되어야 하므로 양국 정부는 민간 산업부문에서 기술이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김한중 한국전력연구원장은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술이전은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기
술이전은 더 이상 양자간의 (bilateral)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두 나라의 두 기업이 관여하지만 글로벌 시
장에서는 다국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는 두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라고 하였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구조조종과 관련 양국에 이
익을 가져다주는 사업기회가 많음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정토론자의 토론에 이어 기술이전,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
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즉, 성공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데, 첫 번째는 상호 호혜적(mutually beneficial)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술 전수자(recipient)는 기술이전으로부터 노우하우(know-
how)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국이 점차 세계의 기술이전 시장(technology transfer market)에서 경쟁력을 얻어가고 있음
에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연구개발 활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난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을 사
는 것과 스스로 개발하는 것 사이에서 더 싸고 빠른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적인 문제가 관건이라는데 의견
을 모았다. 미국측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설립하는 기술이전 센터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신 기술
이전은 기업 대 기업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한국측 참석자들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참석자들은 양국의 기술이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 이전 및 기술활용 관련 
Know-how 전수를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은 항시 세계의 최
신 과학기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도 양국이 서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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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최고책임자의 교체, 미국 의회의 신과학 정책(New Science Policy)보고서 완료 
등 양국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시의 적절한 행사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양
국 정상회담 시기와도 맞물려 양국 정부, 의회, 산·학·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과학기술 협력 및 정책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된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에 「한·미 

과학기술의원협의회」구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하여 미의원들을 방한토록 공식 초청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은 향후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지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4) 후속조치 사항 

제6차 포럼의 후속조치 사항으로서는 크게 「한·미 과학기술의원협의회」구성 및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 방한 초청. 

「한·미 과학기술협력재단」설치 등이 있다. 

○「한·미 과학기술의원협의회」구성 및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 방한 초청 

이번 포럼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에 양국 국회간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채널로서 「한·미 과학기술의원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의하였고,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

었다. 또한 우리측은 동 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해서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의 방한을 정식으로 초
정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건은 국내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가 주
관기관이 되어 추진할 사항으로서 그 추진 방안은 국회 과정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미하원 과학위원회 의
원 방한 초청 준비 실무반」을 운영하고 과기부와 STEPI등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미 과학기술협력재단」설치 

사실 이번 포럼에서 미국의 George Brown 의원이 제안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재단」설치 건은 '93년 제1차 한·
미 포럼 개최시 우리측이 제안한 내용으로 당시 미 의회측은 찬성하였으나, 미행정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
다. 양국은 그 대안으로서 '95년 {한·미 과학기술 특별협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현재 한국의 과학재단(KOSEF)

과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에 이를 재론하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라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부가 국내의 주관기관이 되고 STEPI를 포함 국회, KOSEF 등이 협력하여 우
선 「한·미 과학기술협력 의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양국 의회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바탕으

로 미행정부와 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제7차 포럼(계획) 

'96년 제4차 포럼부터 시작된 일련의 분야별 포럼의 마지막으로서 '99년 초에 의과학분야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
정이다. 시기는 잠정적으로 '99. 4. 12∼13 양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장소는 주제가 의과학 분야인만큼 미국 의
과학 연구의 메카라 불릴 수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주제는 현재 의과학 분야중 세부 주제를 협의중이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인 한타 바이러스
(Hanta Viruses)와 한국인의 감염율인 높은 간염 분야 등이 포함되리라 전망된다. 이는 양국의 조직위원회가 결정
할 사항으로 국가적 수요와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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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범위로는 양국 정부, 산·학·연의 의과학 분야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리라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생명공학

연구소(KRIBB), KAIST 부설 의과학연구센터, 국립보건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삼성의료
원 등 명실공히 국내 의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미국에서는 NIH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
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5. 성과 및 전망 

'93년 시작된 한·미 과학기술 포럼은 금년까지 총 6차례의 개최 과정을 통하여 양국 협력관계의 심화·발전 기반을 구

축하는 '대화의 장'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위 정책 입안자간의 Policy Dialogue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양국 과학기술계간의 협력 Network 기반 구축에도 기여함으로써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위
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96년 제4차 포럼부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기술분야를 
선정,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이전의 종합포럼을 통해 제시된 협력분야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의 추진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해양과학, 핵융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은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 최고 책임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과학

기술정책 및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 현황 등에 대한 상호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과기협력을 활성화한다는 포
럼의 기본 취지는 일단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궁극적으
로 '상호 호혜적'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포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포럼의 성격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으나, 궁극적
으로 과학기술협력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한다면, 향후 포럼의 기획 당시부터 산·학·연 

등 비정부(NGO) 부문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석 1) 과학기술국제협력단 국제협력실장(Tel: 02-250-3241/e-mail: sipark@stepimail. 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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